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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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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영인은 야심과 배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건전한 경영인은 본인이나 자사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회사와 합병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는 킴벌리 클라크 (Kimberly Clark)라는 회사는 아마도 세계 제일의 종이 제품 회사일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일회용 기저귀인 허기스 (Huggies), 클리넥스 (Kleenex), 여성 위생제품인 코텍스 (Kotex) 등의 제품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킴벌리 클라크 사는 소비시장의 거대 회사인 프락터 앤드 갬블 (Proctor & Gamble)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회사가 1971년에 다윈 스미스 (Darwin Smith) 라는 비교적 무명 직원을 최고 경영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스미스 최고경영자는 자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제지사업이 킴벌리 클라크 사의 강점이 아님을 인식하고 제지회사를 처분했습니다.  제지회사를 처분하고 남은 자금으로 그는 위에 말씀드린 종이제품을 소비시장에 유통시키는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대 경쟁사인 프락터 앤드 갬블사의 기저귀 제품 팸퍼스 (Pampers)를 제압했고 출시하는 종이 제품마다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침을 시행한 결과 그는 허기스 라는 상명의 기자귀 한 제품만으로 연간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킴벌리 클라크 사의 매출 중 23%에 해당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영업 이익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미드웨스트 엑스프레스 (Midwest Express)라는 항공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주식만으로 4,000만 달러의 이익을 벌었습니다. 
다윈 스미스 씨는 철도 기술자의 아버지를 두고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하여 1950년에 인디애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했고  1958년에 킴벌리 클라크 회사에 입사하여 34년을 그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어 수즙어 하는 비사교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자기의 소신을 실행하는 데에는 과감했습니다. 그가 최고경영지로 경영을 하는 동안  회사의 본부를  수십년 동안 소재했던 인디애나 주의 니나 (Neenah)로부터 텍사스 주의 댈라스로 이전했습니다.

다윈 스미스는 수즙은듯 말이 적은  비사교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그의 굳고 확고한 정신은 비교적 무명의 회사를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손가락 한개가 절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저녁 수업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가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는 동안 코와 후두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암이 발견된 사실을 회사의 이사회에 보고는 했지만 쉽게 죽지 않을 테니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 강안 의지 때문에 그는 암과의 투병을 25년간 했고 그중 20년은 최고경영자로서 활발히 근무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 경쟁사인 프락터 앤드 갬블 사를 여덞 가지 제품 중에서 6 개 종목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최고경영자로서 근무하던 중 남긴 가장 유명한 언급은  “내가 맡고 있는 직위에 합당한 경영인이 되기위해서 나는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1995년에  69세를 일기로 타계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잘보이려는 노력보다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확고한 소신을 강하게 실천한 경영의 귀감이 된 경영자였습니다. 끝
